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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한-독 통상 실무반(WG) 회의 개최

- 양국간 교역·투자 등 협력 확대 및 협력 통로 강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9.16(수) 독일 경제에너지부와 제1차 

한-독 통상 실무반(Working Group)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

< 한-독 제1차 통상 실무그룹 회의 개요 >
 

 ㅇ 일시·장소 : ‘20.9.16(수), 16:00~17:30, 산업통상자원부(화상회의)

 ㅇ 참석자 : (韓산업자원통상부) 정대진 통상정책국장, 송주호 구주통상과장 등
(獨경제에너지부) 안드레아스 니콜린(Dr. Andreas Nicolin) 대외무역
진흥국장, 니만(Niemann) 한·일·몽골 담당과장 등

ㅇ 이번 회의는 ‘19.12 성윤모 장관의 독일 방문 계기에 양국간 포괄

적 협력 증진을 위한 한-독 고위급 대화 개설과 3개 실무반 운영

의 후속조치로써,

    * 통상(국장급), 산업(국장급), 에너지(실장급) 등 실무반 운영

ㅇ 양국간 교역·투자 확대, 친환경 분야 협력 촉진, 정부간 협력통로 

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

① 교역·투자

ㅇ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

양국간 교역은 올해 상반기에 약 1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

기대비 약 6%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평가함

    * ’20.上 대(對)독일 주요 수출품(백만불, 증가율): 의약품(661, 235%), 축전지(498, 10.5%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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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또, 양국의 경제규모와 산업을 고려하면 교역·투자 확대 잠재력이

상당한 바, 코로나19 이후 주춤하고 있는 양국간 사업 협력을 활성

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,

- 현재 준비 중인 한-독일 화상 사업 토론회(무역협회-한독상의)에 독

일 기업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의 협조를 당부함

ㅇ 안드레아스 니콜린 무역촉진국장은 양국간 사업 교류 활성화에 공

감하며 이와 관련해 해외 구매자와 기술 교류의 장인 전시회의

중요성을 언급하며,

- 세계 최대 산업박람회인 ‘하노버 메세’를 주최하는 도이치 메세

(Deustsche Messe)가 한국을 2023년 동반국가*로 공식 초청한데 

대해 한국의 긍정적 검토와 참여를 당부함

    * 하노버 메세에서 대륙별 안배·역량 등을 고려하여 1개국을 동반국가로 선정, 동반
국가는 대규모 국가관 참가 및 다양한 경제·문화 협력행사 개최

② 친환경 정책(그린 딜)

ㅇ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

로써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평가하

고 양국이 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에 공감함

- 양국은 한-독 에너지 미래 협력 단계별 이행안 체결을(‘20.5) 통해 ①

에너지전환, ②신녹색에너지기술, ③원전해체 등 3개 분야에 대해 

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,

- 9.4일 열린 실무 회의에서 에너지전환, 해상풍력, 에너지 효율 등에 

대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음

ㅇ 양측은 향후 개설될 한-독 산업 실무그룹에서도 친환경 이동수단,

녹색 산단 등 친환경 분야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

③ 정부간 협력 통로

ㅇ 양측은 한-독 산업 실무반 연내 개최를 통해 양부처간 다층적 협력 

체제를 완성하고 산업·에너지·통상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본격화

해 나가는데 동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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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한-독 협력 통로 구상(안)>

한-독 고위급 대화
(장관급, 격년)

산업 분야 실무반
(국장급, 매년)

- 신 설 -

에너지 분야 실무반
(실장급, 매년)

-現 에너지전환협력위-

통상 분야 실무반 
(국장급, 매년, 간사역할)

- 신 설 -

- 산업·통상 분야 실무반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매년 개최하고 장

관급 협의체인 고위급 대화는 격년으로 운영할 계획임

    * 에너지 분야 실무반은 이미 운영중인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를 활용

□ 이외에도 양측은 ‘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 선출’, ‘한-유럽연합

자유무역협정(FTA) 현대화’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,

ㅇ 우리측은 차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

교섭본부장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

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구주통상과 박용균 사무관(☎ 044-203-56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